
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일당이 동물보호법, 야

생생물법,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. 

한국 거주 중인 외국인 A씨와 B씨는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 서

식하는 새들을 잡아 불법 도살, 식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. 이들은 해외 SNS 앱 Kuaishou에 

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게시하였고, 이것을 본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하였다.  

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(대표 전진경)에 따르면, 이들에게 죽어간 새는 수 십 마리에 

달하여 셀 수 없으며, 피해 동물은 새 외에도 토끼, 자라 등의 야생동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

로 파악된다. 특히 A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는 새총 외에도 불법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

용하는 영상까지 게시되었다. 

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
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허가·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카라 윤성모 활동가는, “쇠구슬 새총이 재물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

어지고 있다.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”며 “(이들의)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

라오고 있다. 구속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사건은 현재 수원서부경찰서 강력5팀에서 수사 중이다. 

2024년 3월 14일(목) 13:30 배포 (배포 즉시 보도) (총 1매, 사진 있음)

담당 부서 :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

담당 : 윤성모 활동가 (070-4760-7283) 신주운 팀장 (070-4760-0711)

(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․발표한 <인권보도준칙>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)

쇠구슬 새총으로 새 연쇄 학살...동물단체, “구속수사해야”

경기도 일대 차량 타고 다니며 범행

학대, 도살 과정 SNS에 그대로 올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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